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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산림과학원-한국임업진흥원, 산림 
바이오 국유특허 기술 민간 보급 나서

- 산림 바이오 소재 확대 보급 위한 특허 기술 소개 및 상담 개최 -

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(원장 김용관)은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7월 1일부

터 3일까지 열리는 ‘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&투자포럼 2026’와 연계해, 

산림 바이오 분야의 국유특허 기술을 민간에 보급하기 위한 기술 상담을 개

최한다고 밝혔다. 

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직무상 발명하고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다. 

국립산림과학원은 매년 연구개발을 통해 바이오, 약용, 임산 소재, 임산물 

등 다양한 산림 분야의 유망 기술을 보급해 오고 있다. 

국립산림과학원은 이러한 국유특허의 홍보와 활용을 확대하고자 매년 기술

설명회에 참가하고 있으며, 작년에는 기술상담을 통해 7건의 기술이전 계약

이 체결되었다. 

이번 설명회에서는 상동나무, 산양삼, 종가시나무, 비자나무, 곰취, 붉은덕다

리버섯 추출물의 기능성 조성물 이용 및 가공 기술 등 총 19건의 유망 국유

특허 기술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. 

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엄창득 팀장은 “국가가 보유한 유망 특허 기술을 민

간에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이전하는 것은 산림분야 경제 활성화의 첫걸음”이

라며, “이번 인터비즈 포럼을 통해 더 많은 기업과 소통하고, 이들이 필요로 

하는 맞춤형 기술 지원을 이어가겠다”라고 강조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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